
『판암동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건의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낙후된 판암동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로 판암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나아가 동구 및 대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판암역사 

인근지역을 당초 계획대로 상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

니다.

  판암동은 대전의 주요관문 중 하나로서 동구의 첫 이미지를 

상징하는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그 동안 도시개발

에서 늘 소외되어 왔으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1년과 92년 조성된 영구임대아파트 3,4단지를 포함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소형평수로 이루어져 있어 저소득층이 대거 유입되

면서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적 

소외감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암지역에 대전도시철도가 개통되고 

판암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동안 

소외받고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개발계획이 당초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 작성된 동남부권 개발계획에는 판암역세권 인근지역에 

19,000㎡ 규모의 상업지역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20대전시

도시기본계획(안)에도 상업지구가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전시 집행부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지역을 제외한 채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 개통 이후 판암역 주변 상권은 여건조성이 미비로 

인하여 둔산쪽으로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지역

상권이 전보다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판암역사 인근의 상업지역 제외는 

지역개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전시 도시개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판암지역의 빼앗긴 지역상권을 되찾고 동구 및 대전시 

전체의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판암역사 인근 

지역을 당초 계획대로 상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20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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